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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 매개효과

최 정 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세~만 5세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

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본 연구를 위해 제주도 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417명을 군집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지를 직

접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5)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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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

(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 도구(K-PSI-SF)를

사용하였다. 훈육방식은 최윤희(2020)가 개발 및 타당화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

하였다.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

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

(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

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

증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

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훈육방식을 완전매개하며, 양육스트레

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

도,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며, 감정적 ·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스스로 조절하

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훈육방식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

고,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기 부모,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부모 효능감,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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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아는 출생 이후 가장 처음 이루는 사회 집단인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과

접촉하며 사회적 기술을 익힐 뿐 아니라 기본적인 정서를 형성해 나간다. 그중

에서도 특히 부모의 역할은 어느 시기보다 자녀의 인지적, 언어적, 정서적, 사

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현주, 김은

영, 황인주, 이승미, 2008). 유아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환경이 유아의 기본적인 정서를 형

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도란, 김정원, 2003).

유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기관, 지역사회 등 자신만의 세상을 확장

해 나가며,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세상

에 대한 신뢰를 두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곧 성공적인 삶과 귀결

된다. 우리는 모든 과정을 사회화라고 정의한다(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15). 그러므로 모든 사회에서 부모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사회화

하여 성공적으로 가르치는데 있으며(Baumrind, Larzelere, & Owens, 2010) 정

부도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을 교육의 과제로 삼고 있다(교

육부, 2019).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 사회 기준에 맞게 부모나 교사

는 유아에게 사회에서 허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것을 훈육(discipline)이라고 한다(Hurlock, 1978). 훈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과 가치체계를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며(Hurlock, 1978),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으

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최숙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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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사부일체라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부모와 교사의

훈육은 ‘사랑의 매’로 미화되었고,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진선, 2007). 매 등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을 훈육방식 중 하나로

여겨온 것이다(한경지, 2023). 그러나 최근에는 훈육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과거에는

당연하고 옳다고 받아들여졌던 훈육방법이 현재에는 아동학대로 간주되는 경

우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 2022).

우리나라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조항이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행한 체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조항이며, 많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가해 부모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거로 악용해 왔다(이해완, 2020). 2021년 1월 26일 정부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여 친권자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고,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김선희, 2023). 하지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21)

에서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훈육방식으로서 체벌 사용에 동의하는 부모는 50.3%이며, 평소 자녀 체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60.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

럼 아직도 훈육의 방법으로 체벌에 동의하는 부모가 있고, 훈육과 체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다(김선희, 2023).

부모들이 훈육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훈육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

인은 첫째, 원 가족에서의 훈육방식이 답습되기 때문이다(Belsky, 1984). 원 가족

에서 부정적인 양육 행동과 학대, 신체적 체벌 등을 경험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같은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훈육방식의 세대 간 전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

고 있다(문혁준, 2000; 신현정, 이은영, 2016; 이문희, 이수림, 2015; 이숙희, 고인

숙, 심정선, 2009; Capaldi, Pears, Patterson, & Owen, 2003; Conger, Neppl,

Kim, & Scaramella, 2003). 훈육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부

모 교육의 부재로 제대로 된 훈육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자녀

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떻게 양육하며 지도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다(김지혜, 정익중, 이희연, 김경희, 2013;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법과 관련한 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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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양육에 관한 여러 연구는 부모의 비일관적이며 강압적 처벌, 지나치게

방임적인 훈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과 연관됨을 증명하였다(Bandura &

Walters, 1959; Glueck, 1950; McCord & Howard, 1961). 유아에게 신체적 체벌

을 하거나, 복종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방식은 유아의 정서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결과 유아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김민정,

도현심, 2001; 이경님, 2001).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가적인 훈육방식은 유아

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임희수, 2001), 유아의 건강한 성장

을 돕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정적․지지적이어야 하며, 유아의 부정적 행동에는

강압적 처벌 등으로 유아의 행동을 제압하기보다는 일관성 있게 논리적․합리적

으로 훈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최선녀, 문영경, 2016). 비효

율적이며 비일관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행동 문제를 발달시키고 지속시킬 위험

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효율적인 훈육방식과 비효율적인 훈

육방식을 구분하고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김은영, 2005). 어

린 시기에 형성된 공격성 등 외현화 문제는, 잘못된 훈육방식을 바로잡기 위한

부모 훈련이 학령 전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Forehand, Wells, & Griest, 1980; Webstyer-Stratton, Kolpacoff, &

Hollinsworth, 1988),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Kazdin, 1987) 초기에 부모의 잘못된 훈육방식을 감지하고 바로잡는 것

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바람직한 훈육방식

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는 아동 권리 실현의 책임이 있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김선희, 2023). 본 연구를 통해 훈

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모의 훈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녀의 훈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경제적 빈곤은 자녀 양육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편은숙, 2004), 아버지의 월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최영미, 이희영,

2017), 전문직에 종사할수록(최혜정, 2016)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

며, 양육 태도 및 훈육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훈육과 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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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간에도 차이(오정옥, 이경원, 2015)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위호성, 2014)도

양육태도 및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구학적 변인은

훈육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나 훈육방식에 있어 부모 개인적인

특성이나 아동의 기질, 성별과 같은 개별적 특성의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

에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한 맥락의 측면

을 강조하고 있다(김은영, 2005). 누구나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

는 부모 자신에 대한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와 관

련되어 유아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된다(Abidin, 1990; Crnic &

Greenberg, 1990). Abidin(1992)은 부모 역할 수행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

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개념화하였는데, 최근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되고 자

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증가하면서 부모 역할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김지영, 2015).

박영애(1995)는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

적인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고 밝혔으며,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의 부당한 양육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초기 연구들은 스트

레스가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우울

성향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쳐 비효율적인 훈육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

였다(Sim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부모의 부정적인 기분이나 스

트레스는 부모의 처벌적인 훈육 행동을 유발하고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으로 직접 또는 양육 행동을 통하여,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연구(Snyder, 1991)도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로 인한 권위주의적 양육 태도로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함을 밝힌 연구들(박성

연, 전춘애, 한세영, 1996; 유우영, 이숙, 1998; Abidin, 1992; Crnic & Greenberg,

1990)을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축적되면 부모의 훈육방법이 부정적인 훈육방식

즉, 강압적이고 감정적이며 처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결국에는 아동학대를 유

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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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의미하는데(박만호, 2014), 양육스트레스와 훈육

방식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

감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미, 김정미, 2017; 서소정, 2004;

조경희, 도미향, 2016; Cutrona & Troutman 1986; Gross et al, 1994; Gross,

Conrad, & Wothke, 1994; Levy-Sh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 1998).

또한 양육효능감이 낮아진 부모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즉, 양육효능감은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

는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문혁준, 1999; 우희정, 이숙 1994;

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 al., 1999; Mondell & Tyler, 1981;

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감정적이고 비효율적인 훈육방

식을 취한다는 연구가 지속해 보고되고 있다(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

승, 이정란, 2003; Sanders & Woolley, 2004).

따라서 부모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양육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훈육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자녀가

좀 더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돕고, 전체 사회가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훈육방식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

며, 훈육방식보다는 양육 태도에 초점을 두거나,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훈육방식

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체벌이 금지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에게 전체적인 양육태도 보다는 구체적인 훈육방

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증명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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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은, 개입을

통해 발생하고 다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근저의 변화 과정을 파악하는 역할

을 한다는 의의가 있다(Mackinnon & Dwyer, 1993). 또한 매개효과 검증이 상

담 과정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

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서영석,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의 유아기 아

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그리고 훈육방식

의 관계를 파악하고,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을 매개하는 효과

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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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

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

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반응

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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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Mediational Effects)는 예측변수인 X가 준거변수인 Y에 미치는 효

과를 제3의 변수인 M이 매개하는 효과를 일컫는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매개모형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첫째, 1)예측변수와 준거변수, 2) 예측변수와 매개변수, 3) 매개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개별적인 관련성을 지지하는 이론 혹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통합한다(조

영일, 김지현, 한우리, 조유정, 2015).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와 훈육

방식,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의 관계를 밝혔으며 모

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뢰도가 높은 측정도구를

선택해야 한다. 신뢰도가 낮을 경우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예측변인의 효과 또한

적절히 추정되지 못하게 된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양육

효능감 검사도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양호한 신뢰도를 갖추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ɑ 계수가 .875로 양호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

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그림 Ⅰ-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Ⅰ-1 연구모형



- 9 -

가.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느끼게 되는 특

정한 스트레스를 말한다(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를 잘 설명하는 세 가지

요소는 ‘부모의 고통’,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Abidin(1995).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5)이 제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PSI-SF)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훈육방식

훈육이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에 아동의 행동

을 맞춰가는 수단이며,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

는 것이다(이현주, 2003). 이러한 훈육을 위해 부모가 유아에게 취하는 태도를 훈

육방식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윤희(2020)가 개발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는데,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

형이다.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이 된다.

다.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이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며, 효율적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리하고 유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과 인지적 판단 능력 및 수행기술에 대한 의식이다(박만호,

2014).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

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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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는데, 하위요인은 유능

감, 안정감으로 구분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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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의 역할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이나 행복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적 우울, 경제적 부담, 육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이연숙, 2016). 이 부정적인 측면을 양육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양육

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지속적으로 누적

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불편함을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적인 스트레스를 말한다(이윤주, 김진숙, 2012).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기현(2000)은 자

녀 양육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부모 역할 수행에 대

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distress), 그리고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안지영(2001)은 양육스트레스란 자녀 양육에서 오는 곤란함의 정

도와 부담감, 생활상의 어려움이 반복되면서 어머니에게 느껴지는 성가심, 어려

움, 짜증 등으로 정의하였다. Abidin(1992)은 부모 역할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

는 과정에 느끼게 되는 특정한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정의 하였고, Crnic

과 Greenberg(1990)은 양육스트레스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수반되

는 부담감이나 불편함 혹은 긴장 등이라고 정의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은 일상적 스트레스인 환경 및 상황적 특성, 부모 특성,

자녀 특성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일상적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생활에서의

제한, 취업, 주거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말한다(안정신, 2020). 백영숙(201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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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가족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 특성 요인으로 자녀와의 부정적 관계, 부모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역할

부담의 과중, 불안정 애착 등은 양육스트레스 발생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김창복, 이신영, 2013). Abidin(1992)은 우울, 애착, 역할 제한, 유능감,

사회적 고립, 배우자와의 관계, 건강 상태 등 7가지 요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녀 특성 요인으로는 자녀의 기질적 특

성이 까다로울수록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으며(박해미,

1994), 많은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 정서적 고통, 또래관계 문제나 부모의 기

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의 모습이나 행동에 실망감과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

을 경험할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였다(장희정, 2005). 예를 들면, 잠을 잘 자

지 않는, 예민하고 울음이 많은, 밥을 잘 먹지 않는,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자녀 특성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또한 Abidin(1990)

은 자녀 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어머니로서 자신에 대하여 느끼는

지각 정도, 일반적인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상호 지향적 스트레스 관점을 추구하는 학자인 Lazarus & Flokman(1984)

은 어머니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 자신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지각된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

니 자신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로서의 양

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 혹은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주

고받는 순환적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송정애, 2016).

양육스트레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김기현과 강희경(1997)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

레스’,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정신적 고통’,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으

로 유형화하였다. Abidin(1995)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로 부모의 역할 수행과정에 겪는 스트레스인 ‘부모의 고통

(Parental Distress; PD)’,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와 적절한 반응

을 자녀에게 하지 않는 부모 간의 ‘상호작용인 부모-자녀 역기능적 상호작용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P-CDI)’, 그리고 부모가 양육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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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는 ‘까다로운 아동(Difficult Child;

DC)’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bidin(1995)이 제시한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

(PSI-SF)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PSI-SF)를 사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

정하고자 한다.

나.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 발달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녀 관계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자녀

양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이민자, 2008).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

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애착과 같은 관계 형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홍윤정, 2022). 유아는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언

어를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양육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언어발달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송경화, 2017). 양육스트레스가 높아

질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 수용과 같은 긍정적 행동을 하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에 규칙을 정해주지 않는 무관심한 부정적인 행동을 보인다(김하나,

2018). 이처럼 유아와 부모 간에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유아의 언어발

달 지연이 나타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못하며 자녀의 정서·사회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Min & Moon, 201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에

서 더욱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낮게 나타난다(문혜련, 1998). 또한 부모가 가정에

서 경험하는 양육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불안 지능

이 낮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김지현, 2006). 이 밖에도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강정민, 2015),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이연숙, 2016),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임부용, 2019)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리하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

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므로 전체적인 가족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다(안정신, 2020). 특히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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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

태에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표영희, 1997). 또한 자녀가 유아기에

이르게 되면 자율성 욕구는 많이 증가하지만 스스로 행동 조절은 안 되어 고집

스러운 저항으로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는 반면, 부모는 유아의 보다 성숙한 행동

을 기대하는 상충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유아기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겪

는 부모의 내적 갈등이나 양육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게 된다(정계숙, 차지량, 김미

나, 2019; Dix, Ruble, & Zambarano, 1989).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발달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유아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

레스는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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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육의 개념

많은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양육

과 훈육은 양육 태도(child rearing attitude), 양육방식(parenting style), 양육

행동(parenting behavior), 훈육(discipline)과 같은 용어들을 유사한 의미로 혼

용하여 사용해 왔다(정신혜, 2019). 그러나 양육에 대하여 Winch(1971)는 좁은

의미로는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의, 식, 주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먹이

기, 씻기기, 옷 입히기 등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말과 행동,

신체적 접촉을 통해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심리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반면 훈육은 바람직한 태도로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 아동 스스

로가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최숙경,

2004). 따라서 훈육과 양육을 비교하면 양육이 훈육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

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과 훈육의 용어를 구분하여 양

육이 아닌 훈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학자들이 정의한 훈육의 개념을 고찰

하고,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한자어 훈육(訓育)은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치며(訓)

기른다(育)는 말이다. 또한 영어 훈육(discipline)의 어원은 ‘가르치다, 교육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disciplina이다. 동·서양의 이러한 어원을 통해 정의

하면 훈육이란, 부모나 교사를 포함한 성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인도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최윤희, 2020).

Hurlock(1964)은 훈육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따라야 할 도덕

적 행동을 가르치는 사회적 삶의 방식으로서 아이들에게 세상은 질서를 지키

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어떤 행동은 벌을 받고 어느 정도의 순

종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아동이 자기통제(self-control)와, 자기훈육

(self-discipline)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Breckenridge와 Vincent(1965)는

훈육을 아동에게 심한 억압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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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통제하면서

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Baumrind(1991)는 훈육을

자녀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명적이고 비 처벌적인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훈육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현주(2003)는 훈육이란 아동이 속해

있는 사회․문화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에 아동의 행동을 맞춰가는 수단이며,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훈육을 정의하면, 훈육은 미성숙한 아동에게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용납되는 말과 행동을 가르쳐 성장하도록 돕

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나. 훈육방식 유형

부모가 아동의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훈육방

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조은영, 2009). 생

애 초기 아동에게 성인에 의한 지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것이 아

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근거

한 훈육방식이지, 훈육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최윤희, 2020). 부모가 자녀

에게 일관된 훈육방식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사회 적응력, 정신건강 수준, 자아

존중감, 과제수행 능력 등이 높게 나타난다(권소영, 2003). 훈육방식의 유형에 대

한 주요 학자들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다.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애정철회(love withdrawal), 권력단언(power

assertion), 귀납적 훈육방식(induction)으로 훈육방식을 구분하였다. 애정철회는

자녀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고, 아동을 부모의 울타

리 밖으로 내보내거나 혼자 두는 등 분리 및 유기의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다. 권력단언은 부모가 가진 권력으로 벌을 주거나 신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

여 아동이 느끼는 두려움을 이용하는 통제 방법이다. 귀납적 훈육방식은 설득이

라고도 하며, 아동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적

절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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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rind(1971)는 훈육방식을 권위적(authoritative),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허용적(permissive)인 유형으로 분류하고 권위적 훈육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훈육

방식으로 강조하였다. 첫 번째, 권위적 훈육방식은 강압적이지 않고 아동에게 합

리적인 제안 속에서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은 부모와 자녀 간의 요구가 서

로 일치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위주의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아동과

상호작용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아동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전하면서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거나 억압을 받게 된다. 이런 아

동들은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며,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를 두려워한다. 세 번째 허용적인 훈육방식은 아동의 행동을 거의 통제하

지 않는 유형으로 아동이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수용하지만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Gottman(1997)은 감정코치형, 무시형, 비판형, 방임형의 네 가지 훈육방식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정코치형은 부모가 아동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히 표

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훈육방식이다. 무시형은

아동의 감정을 무시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방식이

다. 비판형은 아동의 행동과 감정을 부모의 잣대로 판단하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감정만을 주는 방식이다. 방임형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하여 어떤

지침이나 가르침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Clazada & Eyberg(2002)는 강압적 체벌, 방임, 논리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강압적 체벌은 부모의 권력을 이용하여 신체적·언어적 체벌로 아동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이다. 아동이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겠다고 위협하거

나 장시간 벌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방임은 아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

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동에게 부모가 느낀 실망감과 불안감, 노여움 등을 표출하

는 훈육방식이다. 이와 같은 훈육방식은 언어적·신체적으로 강압적인 훈육을 하

지 않더라고 처벌적인 훈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애정과 사랑의 제공, 안

전을 아동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위협의 일종으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큰 죄책감과

분노를 유발시킨다(김선미, 2015). 논리적 설명은 부모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논

리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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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생각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바람직한 훈육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최윤희(2020)는 Baumrind(1971)의 이론을 토대로 훈육방식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하였으며, 권위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합리적 반응형

(rational discipline style), 권위주의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감정적

반응형(emotional discipline style), 허용적 훈육방식의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과대

허용적 반응형(overly permissive discipline style)이라 명명하였다.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

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아동에 대한 존중과 설명, 모델링, 귀납적 추론

방식 등으로 지도하는 훈육방식이다.

감정적 반응형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아동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가 감정적이고 강압적인 형태로 행동하여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거

나 협박, 체벌 등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는 훈육방식이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가 아동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부

모가 양육에 대한 확신과 권위가 없어 아동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며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훈육방식이다. 이때 부모는 스스로가 아동을 잘 훈육하

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최윤희(2020)가 개발한

훈육유형 척도를 사용할 계획이다.

다. 훈육방식과 유아발달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훈육방식이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훈육방식에 따른 유아의 정서 및 사회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나은주,

2002; 문혁준, 2002; Laskey & Cartwright-Hatton, 2009; Matza, 2001), 체벌을

위주로 훈육하거나 위협적인 훈육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강력한 공격적 모델로 모방할 수 있으며(Bandura, 1973), 이는 아동의 공격성과

연결된다(김민정, 2001).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훈육방식은 자녀가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며, 이러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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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당하기 쉬우며 낮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홍혜진, 2017).

부모의 훈육방식과 기본생활 습관 및 도덕성에 관한 연구들(김현정, 2008; 신

미향, 2003; 이봉선, 1988)에서는, 훈육유형이 강압적일수록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의식이 높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훈육유형은 체벌을 사용하는

강압적 훈육방법보다 높은 인지적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성숙한 도덕성

을 발달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enry, 1980).

이 밖에도 부모의 통제와 유아의 자율성의 관계(김주희, 2014), 부모와의 상호

작용과 자아탄력성의 관계(전은희, 2008), 부모의 훈육방식과 유아의 자율성 및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이지혜, 장영숙, 2016),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친 사

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김경희, 2000), 아버지의 훈육방식과 아버지-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장형규, 이은정, 김낙홍, 2020)등이 있다. 이처럼 훈육방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 많은 연구는 그만큼 부모의 훈육방식이 아동발달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종합해 보면, 많은 학자가 훈육방식에 대해 다양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하나

로 통합하기는 어렵다. 다양한 훈육방식의 유형은 크게는 긍정적 훈육방식과 부

정적 훈육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훈육방식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나누는

기준은 부모가 어떤 유형의 훈육방식을 선택하여 아동 양육에 사용하였을 때, 아

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부모의 훈

육방식 선택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원가족으로부터 받은 경험,

그리고 개인적 상황, 성격,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매체와 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철회하고 긍

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 아

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올바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부모의 일관성 있는 훈육이

이루어질 때 아동들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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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효능감의 개념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나온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 양육의 기술 및 문제해결력에 대한 자기 평가 수준을 의미한다(Johnston

& Mash, 1989).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녀를 애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

게 하며, 자녀가 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하도록 훈육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기에 부모로서의 실제적인 부모 역

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성지현·백지희, 2011).

국내·외 많은 학자를 통해 다뤄진 양육효능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을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 정의하였으며, Scheel과 Rieckman(1998)은 양

육효능감에 대하여 부모로서 과업을 완수하고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자각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Luster와 Kain(1987)는 자

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 정도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며,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양육 행동에서

중요한 인지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져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사회·심리적 적응이 자녀의 인지능

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아울러, 국내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

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하고(최형성, 정옥분, 2001),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라고 하며, 효율적으로 유아의

행동을 관리하고 유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감과 인지적 판단

능력 및 수행 기술에 대한 의식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박만호, 2014). 또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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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육 행동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조영숙, 2008).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볼 때,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양육 행

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자녀 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

람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은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부모효능

감과 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부모의 좌절감 및 불안감으로 구분하여 양육효

능감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두 영역을 제시한다. Coleman과

Karraker(1998)는 영역별, 과제별, 영역일반 효능감의 세 가지 유형으로 양육효능

감을 구분하였다. 첫째, 영역별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유사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의 부모의 기대감과 자신감을 의미한다. 영역별 양육효

능감의 예로는 놀이영역, 지원과 사랑영역, 교육 영역 등이 있다. 둘째, 과제별

양육효능감은 구체적인 양육과제를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감과 자신감이며, 셋째, 영역일반 양육효능감은 아동 양육 과정의 전반적인

상황과 양육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지각하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말한다.

Allen(1993)은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사랑, 교육, 의사소통, 통제, 전반적인

효능감 등 다섯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제시

함으로써 양육효능감을 측정한다. 즉, 사랑은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전달하

는 능력, 교육은 자녀를 가르치는 능력, 의사소통은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하고 전달하는 능력, 통제는 자녀를 훈육하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것

이다. Elder et al.(1995)는 양육효능감을 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부모가 아동을 둘러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두 개 하위영

역으로 구분하였다. Dumka et al.(1996)은 부모 역할에 대한 유능성의 지각을 단

일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해결능력, 양육 지속성, 양육에 대

한 노력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 양육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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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이수정(2017)은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로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인 양육능력

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지식 및 행동을 포함하여 그것을 전달하

는 능력을 의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아동의 심리 정서 및 신체 건강

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 능력은 아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소통을 하는 능력이고, 학습지도 능력은 아동의 학습을 돕는 능력이며, 훈육능력

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교정하는 능력을 말한다(이수정, 2017). 박성환(2012)

은 양육효능감을 양육자신감, 양육기술, 학습코칭능력, 긍정적 양육노력, 양육관

리능력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박만호(2014)는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돌봄, 사회적 가치 및 규범, 자녀교육, 자녀와의 의사소통, 놀이, 가사참

여, 가정화목, 공동양육, 경제적 부양, 전반적인 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신숙재

(1997)는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하여 양육효능감의 구성요소를 양

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부모로서의 좌절감, 불안감으로 구분하였다. 김

정미·임희선·허성호(2014)는 Giban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의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PSOC)를 기반으로 한국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양육효능감을 유능감과 안정감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유능감

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하

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과 확신 정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안정

감 요인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안정감의 정도를 나타낸다(김정미·임

희선·허성호, 2014).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의 구성 요인을 김정미·임희선·허성호(2014)가 제시

한 유능감과 안정감 요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척도는 한국 부모의 양육효능감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양육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육효

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 양육행동, 훈육방식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al., 1999; Mondell & Tyler,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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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ers & Woolley, 2004; Teti& Gelfand, 1991; 김은영, 2005; 문혁준, 1999; 안

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우희정, 이숙, 1994). 양육효능감이 주목 받는

이유는 부모들이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꾸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

고 충분한 사전계획 없이 부모역할 수행에 마주하게 되어 자녀의 양육과 가족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

기 때문이다(박준희, 2009).

이번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유

의한 매개효과를 보여준다면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

로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개발 및 활용되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

식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양육효능감과 아동발달

유아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인간관계, 생각, 사물에 대한 태도, 행동, 감

정을 결정하는 자아가 형성되고 어릴수록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최미향,

2003).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 양육 목표 및 태도, 신념을 가지는가는 양

육 행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아동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온

다(Darling & Steinberg, 1993; Luster, Rhoades, & Hass, 1989). 즉, 부모로서의

신념과 기대감인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박현숙, 2018).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예컨대,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적절한 상호작용 행동 및 능력과 상

관이 있으며(Hagekull, 1987),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자녀는 유아의 사회성

및 심리적 안녕에 대해 긍정적인 발달을 보인다(Junttila, Vauras, & Laakkonen,

2007). 또 그와 반대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의 경우 유아에게 부적절한 행동

으로 인한 긍정적 자아존중감 발달을 방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Coleman &

Karraker, 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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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심성, 협조성 등 사회적 능력이 서로 상관이 있으며(문태형, 2002), 양육효

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행동과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Dorsey, Klein, & Forehand, 1999).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동적 발달 수준(Coleman &

Karraker, 2003) 및 과잉행동(Mash & Johnston, 1983), 그리고 영유아의 심리·사

회적 적응과 인지능력(Bornstein, 1988), 학업성취(Bandura, Barbaraneli, Caprara,

& Pastoreli, 2001)등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녀

를 양육하는 등 유아의 발달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육 행동을

자주 보인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발달에서도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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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의 관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증가하고, 어머니의 취업증가,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고 있다(홍윤정, 2022). 대체로 스트레스

를 느끼게 되면, 부모의 심리적 안녕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은영, 2005). Abidin(1992)은 양육스트레스 수준

과 역기능적 양육 행동 간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밝

히면서 매우 낮은 양육스트레스도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

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자녀를 훈육하는

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정다원, 201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강압적이고 감정적인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윤영, 김지혜, 조선미, 홍성도, 오은영(2002)은 양육스트레

스는 부모의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을 무기력하게 느끼게 하며 결국

이러한 증상들은 자녀에 대한 강압적인 훈육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 안지영(2001)은 자녀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부모의 특성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권위주의적인 훈육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즉,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비난이나 명령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신숙재와 정문자(1998)는 딸을 키우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강압적인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장영애와 박

정희(2009)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와의 애착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부모의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더욱 짜증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고 하였

다.

또한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방임적이고 과대허용적인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Wacharasin(2001)는 스트레스를 겪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자녀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자녀의 요구에 덜 반응하며 그 결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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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이 더디고 명확하지 않은 신호를 보내 부모가 자녀의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단서의 민

감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Crnic, Greenberg, & Slough, 1986). 장인숙(2001)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자녀에 대해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소홀하며,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를 부

정적으로 만들고, 감정적이고, 과대허용적인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

를 훈육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상관관

계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곤란함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부담감과 불편함을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상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며(이윤주, 김진숙, 2012), 양육효능감은 유아를 바람직

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이라고 정의한다(최형성, 정옥분,

2001).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Elder, Ecceles, Ardet, 

& Lord, 1995).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

아지고,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Cutrona & Troutman 1986; Gross et al.,

1994). 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부모의 양육 자신감이

저하되어 양육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정신자, 2020).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evy-Shiff et al.(1998)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효능감 중,

특히 양육효능감에 더 큰 부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고, Scheel과 Rieckman(1998)

은 부모가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 27 -

서소정(2004)은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수준,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고, Gross, Conrad, & Wothke(1994)는 미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소득수준, 연령,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김영미와 김정미(2017)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

부적인 상관관계의 결과를 밝혔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어려움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와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 그리고 어려움을 관리하기 위한 동기를

갖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경희와 도미향(2016)

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양

육효능감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직접

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주며,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들이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한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즉,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수록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하기 쉬우므로 유

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발달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은영, 2005).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부(-)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감소시키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다.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의 관계

양육효능감이 유아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신념(최

형성·정옥분, 2001)이라면, 외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을 훈육행동(김혜원, 2018)이라고 하며, 부모가 훈육을

위해 취하는 태도를 훈육방식이라고 한다. 김혜원(2018)은 양육효능감이 부모역

할에 대한 자신감으로 훈육을 하게 하는 신념이 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

하는 실제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때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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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존재로 여겨 문제 해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한 도

움을 주고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Mondell & Tyler, 1981). 또한 양육효

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 대해 효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문혁준, 1999; 우

희정, 이숙, 1994), 자녀에게 수용적이며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

게 이끈다(Coleman & Karraaker, 1997; Dorsey etal., 1999; Teti& Gelfand,

1991).

반면에 양육효능감이 낮아질수록 부모는 감정적인 과잉반응이나 비효율적인

훈육방식을 취할 수 있다(Sanders & Woolley, 2004). 즉 양육효능감은 부정적이

고 비효율적인 훈육방식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며,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더욱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

종합해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행동, 즉 훈육방식의 주요 근원이 됨을 보여준

다(Bandura, 1997). 또한 양육효능감이 긍정적인 훈육방식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 일부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유

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밝히기도 했으며, 아동의 성별과 관련해서

는 남아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낮을수록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여아

에게는 강압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신숙재, 정문자, 1998). 이처럼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혹은 훈육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은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간에 이미 강한 관계가 존재하고 이러

한 관계이면에 존재하는 심리과정을 탐색하고 싶을 때 매개변인을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서영석, 2010).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세 변인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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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양육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과 비슷한 맥락을 취하는 훈육유

형,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즉,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받은 스

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양육효능감은 낮아지고, 이는 부모가 자녀

에게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Abidin(1992)은 양육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와 여러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도가 그 상황에서의

부모 행동을 결정하며, 부모의 효능감과 같은 대처자원은 양육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도 김은영

(2005)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인식과 부모인식이 훈육유형 간의 관계에 있

어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혔으며, 정신자(2020)

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며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논리적 설명의 경향성이 높아지며 긍정적

인 훈육유형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그 밖에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효능감은 양

육과 관련된 문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뿐 아니라, 어머

니의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다(최형성, 2005; Shumow & Lomax,

2002). Teti와 Gelfand(1991)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우울, 배우자 및

사회지원, 어머니의 자녀 양육능력, 유아의 기질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Shumow와 Lomax(2002)은 양육효능감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을 밝혔다. 또한 Cutrona와

Troutman(1986)은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산후 우울 간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

이 매개역할을 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오정윤과 심숙영(2013)은 양

육효능감이 어머니의 우울, 남편의 지지와 유아의 사회정서 행동문제 간에 매개

역할 하는 것을 밝혔고, 이인학 등(201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에 양육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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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양육효능감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검증될 것

으로 예측된다. 서영석(2010)은 상담심리분야에서 매개효과 검증이 상담 과정에

서 보다 초점을 두고 개입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변인

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예측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에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입증된 세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

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고 향후 부모교육 및 상담의 개

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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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만 2세-만 5세 아동 19,847명(제주특별

자치도, 2022)의 부모 중 주 양육자로 한다. 표본 수는 ‘최대허용오차 ±5%, 신뢰

수준 95%에 해당하는 표본 크기(성태제, 시가자, 2006)'를 근거로 하여 377명 이

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군집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제주도내에 위치한 7개의 어린이집을

선정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각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유아를 통해 각 가정의 부모에

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불성실 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유아를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포할 때에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대해 쉽게 설명된 작은 메모지를 설문지에 부착하여 배포하

였으며, 성실한 응답에 대한 답례로 연구주제와 연관된 유아를 훈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칭찬스티커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23년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450부

를 배포하여, 432부 회수(회수율 96%)하였고 응답의 오류 및 결측값이 발생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총 417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성 52명(12.5%), 여성 365명(87.5%)으로 부모 중 ‘모’인

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대는 25세 이하 1명(0.2%), 26-30

세 8명(1.9%), 31-35세 94명(22.5%), 36-40세 169명(40.5%), 41세 이상 145명

(34.8%)으로 36-40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하는 자녀의 수를 묻는

질문에는 2명 215명(51.6%), 1명 125명(30%), 3명 이상 77명(18.5%) 순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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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자녀의 연령은 만 2세(4세) 49명(11.8%), 만 3세(5세) 103명(24.7%), 만 4세

(6세) 115명(27.6%), 만 5세(7세) 150명(36%)로, 만 5세(7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맞벌이 323명(77.5%), 외벌이 94명

(22.5%)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총수입은 501만원 이상 231명(55.4%), 401-500

만원 92명(22.1%), 301-400만원 58명(13.9%), 300만원 이하 36명(8.6%)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52 12.5

여 365 87.5

부모연령

25세이하 1 0.2

26-30세 8 1.9

31-35세 94 22.5

36-40세 169 40.5

41세이상 145 34.8

자녀수

1명 125 30.0

2명 215 51.6

3명이상 77 18.5

자녀성별
남아 211 50.6

여아 206 49.4

자녀연령

만 2세(4세) 49 11.8

만 3세(5세) 103 24.7

만 4세(6세) 115 27.6

만 5세(7세) 150 36.0

맞벌이유무
맞벌이 323 77.5

외벌이 94 22.5

총수입

300만원이하 36 8.6

301-400만원 58 13.9

401-500만원 92 22.1

501만원이상 231 55.4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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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육스트레스 척도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5)의 부모 양육스트레스 축약형 척도

를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김혜진(2008)이 표준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 스트레스

축약형 검사도구(Korean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K-PSI-SF)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만 1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의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부모의 고통(PD),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

용(PCDI), 까다로운 아동(DC)의 3개 하위 척도로 측정한다. 하위척도별로 12문항

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최저 36

점에서 최고 180점까지 가능하며 총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임상적으로 양육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본다(Abidin, 1990).

정경미 등(2008)의 연구에서 총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91이었으

며, 하위 변인 신뢰도는 부모의 고통(PD) .8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

(PCDI) .76, 까다로운 아동(DC) .84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2는 본 연구에서 양

육스트레스를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하위 척도별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부모의 고통(PD) .851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PCDI)

.815, 그리고 까다로운 아동(DC)은 .873이며,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914로 나타

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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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부모의 고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851

역기능적 상호작용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2 .815

까다로운 아동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2 .873

전체 36 .914

표Ⅲ-2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 역채점 문항

나. 훈육방식 척도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검사 도구

는 최윤희(2020)가 제시한 한국형 훈육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척도

는 문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을 지도하는 통제

의 방식에 의하여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였다. 합리적 반응형 9문항, 감정적 반응형 10문항, 과대허용적 반

응형 8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반응형은 온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발

달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여 자녀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

유를 공감하도록 하여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유형으로 설

명, 귀납적 추론 방식, 모델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감정적 반응형은 문제 상황

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처하며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유형으로 협박, 벌, 체벌 등을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수치심을

준다.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원칙을 가

지고 있지 못하여 자녀의 문제 행동 상황에서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의 응답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항

상 그렇다)으로 응답되며,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

이 된다. 지난 일 년 동안의 훈육 상황에서 자신의 반응을 기억하며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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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2020)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합리적 반

응형 .84, 감정적 반응형 .82, 과대허용적 반응형 .82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3은

본 연구에서 훈육방식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훈육방식의 하

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합리적 반응형 .852, 감정적 반응형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7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합리적 반응형 1,2,4,7,11,18.21.25.26 9 .852

감정적 반응형 3,5,8,9,13,14,16,22,24,27 10 .832

과대허용적 반응형 6,10,12,15,17,19,20,23 8 .671

표Ⅲ-3 훈육방식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다. 양육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양육효능감

척도(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를 김정미, 임희선, 허성호(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유능감 요인, 안정감 요인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고, 각각 8문항과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진다. 유능감

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및 어려움을 잘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바람직

하게 해낼 수 있다는 부모 스스로의 판단 및 확신 정도와 관련되며, 안정감 요인

은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만족감 및 안정감의 정도와 관련된다(김정미 외, 2014).

각 문항 점수는 Likert식 5점 척도(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높은 양육효능감을 의미한다. 전체 점수 범위는 15점에

서 75점이며, 유능감 요인의 점수범위는 8-40점, 안정감 요인은 7-35점이다. 김정

미, 임희선, 허성호(2014)의 연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8이었

고, 하위요인별로 유능감 요인 .85, 안정감 요인 .81로 나타났다. 다음 표Ⅲ-4는

본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을 묻는 문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양육효능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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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별 신뢰도 지수(Cronbach's α)는 유능감 요인이 .867, 안정감 요인이 .800

이었고, 도구 전체의 신뢰도는 .875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유능감 1, 2, 3, 7, 8, 10, 11, 14 8 .867

안정감 4*, 5*, 6*, 9*, 12*, 13*, 15* 7 .800

전체 15 .875

표Ⅲ-4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N=417)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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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훈육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부모의 성별, 부모의 연령, 총 자녀

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맞벌이 유무, 가정의 총 수입 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주요 변인 간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효능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아래 단계의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1단계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보

다 3단계에서 줄어들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종속변인에 대해 독립변인

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며, 유의미한 경우에

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다섯째,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Sobel, 1982)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계산식을 이용, Z점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일 경우 p<.05수준, 2.58 이상일 경우 p<.01수준, 3.30 이상일 경우

p<.001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본다(Sobe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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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대상자인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표Ⅳ-1에 제시하

였다.

박원우 외(2010)는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사용되는 다중 회귀분석의 경우 통

계적 검정력을 0.8 이상을 유지하려면 최소 50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며, 대부분

의 연구 상황에서는 100 이상의 표본크기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 수는 417명이므로,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부모의 고통,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

용, 까다로운 아동이다. 하위요인들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부모의

고통은 평균 2.44, 부모-아동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평균 1.52, 까다로운 아동 관

련은 평균 1.90으로 나타났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스

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이다. 각 하위요인의 4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리적 반응형 평균

3.25, 감정적 반응형 평균 1.75, 과대허용적 반응형은 평균 1.5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총점이 높은 것이 주로 사용하는 훈육방식이 된다.

양육효능감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은 유능감과 안정감이다. 각 하위요인의 5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유능감은 평균 3.40, 안정감은 평균 3.85로 나타났

다. 이 변인들 값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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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 결과를 보면 제주도내 유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전체 수준은 중간 값(보통)보다 낮았고, 양육효능감의 전체

수준은 중간 값(보통)보다 높았다. 또한 훈육방식은 합리적 반응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높

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료수집 시기였단 2023년 1월 중순의 제주도내 유

아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부모효능감이 높으며 합리

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 왜도는 ±2 미만, 첨도는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만족

하였다.

변수 하위요인 가능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 고통 1-5 2.44 .64 .06 -.31

역기능적 상호작용 1-5 1.52 .36 .96 .66

까다로운 아동 1-5 1.90 .58 .69 .06

전체 1-5 1.96 .43 .27 -.60

훈육방식

합리적 반응형 1-4 3.25 .37 .14 -.53

감정적 반응형 1-4 1.75 .43 .36 -.42

과대허용적 반응형 1-4 1.51 .41 .35 -.98

전체 1-4 2.18 .20 .23 -.23

양육효능감

유능감 1-5 3.40 .59 .14 .16

안정감 1-5 3.85 .65 -.42 -.11

전체 1-5 3.61 .53 -.13 -.21

표Ⅳ-1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량 (N=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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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의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

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관은 유의했다. 그 결과는 표Ⅳ-2와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

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377(p<.001)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상호작용 r=-.411(p<.001), 까다로운 아동 r=-.290(p<.001), 부모의 고통

r=-.259(p<.001)순으로 모두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와 자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부모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아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

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485(p<.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까다로운아동

r=.446(p<.001), 역기능적 상호작용 r=.413(p<.001), 부모의 고통 r=.342(p<.001)

순으로 모두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그 하위요인이 까다로운 아동일수록 부모가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376(p<.001)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역기능적

상호작용 r=.320(p<.001), 부모의 고통 r=.312(p<.001), 까다로운 아동

r=.298(p<.001) 순으로 모두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특히 그 하위요인이 부모

와 자녀가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부모는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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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

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은 r=.499(p<.001)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안정감 r=.507(p<.001), 유능

감 r=.357(p<.001) 순으로 모두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안

정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양육효능감과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

능감과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r=-.496(p<.001)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감 r=-.467(p<.001), 안

정감 r=-.396(p<.001) 순으로 모두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과 유의미한 부(-)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

는 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

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양육효능감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효능감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은 r=-.396(p<.001)으로 유의한 부

(-)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감

r=-.366(p<.001), 안정감 r=-.3226(p<.001) 순으로 모두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

육방식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특히, 부모 역할에서 느끼는 유능감이 높을수록 부모는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

육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양육스트레스

와 양육효능감은 r=-.661(p<.001)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

능감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검증 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훈

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기본조건이 충족

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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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육

스트레스
부모의고통

역기능적

상호작용

까다로운

아동
훈육방식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양육

효능감
유능감 안정감

양육

스트레스
1

부모의고통 .817*** 1

역기능적

상호작용
.805*** .496*** 1

까다로운

아동
.837*** .448*** .598*** 1

훈육방식 .395*** .313*** .286*** .364*** 1

합리적

반응형
-.377*** -.259*** -.411*** -.290*** -.079 1

감정적

반응형
.485*** .342*** .413*** .446*** .807*** -.392*** 1

과대허용적반

응형
.376*** .312*** .320*** .298*** .679*** -.533*** .433*** 1

양육

효능감
-.661*** -.496*** -.621*** -.538*** -.349*** .499*** -.496*** -.396*** 1

유능감 -.693*** -.597*** -.562*** -.546*** -.386*** .357*** -.467*** -.366*** .865*** 1

안정감 -.457*** -.267*** -.517*** -.390*** -.221*** .507*** -.396*** -.322*** .871*** .507*** 1

표Ⅳ-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p<.001



- 43 -

가.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

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Ⅳ-3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p<.001

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

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37),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

였다(F=322.732,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661,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단계 변인 B SE β t(p)
 

(△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합리적 반응형
-.311 .038 -.377 -8.280***

.142

(.140)
68.558***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합리적 반응형

-.068 .047 -.083 -1.461 .253

(.249)
70.018***

.312 .040 .444 7.841***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9.00***

표Ⅳ-3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 44 -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약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142),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F=68.558,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유의

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377,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

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

방식을 약 25.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53),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

였다(F=70.018, p<.001).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

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β=.444, p<.001), 이 때 합리적 반

응형 훈육방식에 대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

=-.083, p>.05), 양육효능감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9.00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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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완전매개효과

나.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

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Ⅳ-4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p<.001

단계 변인 B SE β t(p)
 

(△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감정적 반응형
.476 .042 .485 11.288***

.235

(.233)
127.419***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감정적 반응형

.273 .054 .278 5.032*** .290

(.286)
84.508***

-.262 .046 -.313 -5.662***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6.22***

표Ⅳ-4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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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

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37),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

였다(F=322.732,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661,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

레스는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약 23.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35),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F=127.419,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485,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

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

방식을 약 2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90.),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

였다(F=84.508, p<.001).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

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감정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

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β=-.313, p<.001),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β=.278 p<.001)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6.22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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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감정적 반응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림 Ⅳ-2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 

다.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 중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

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그 결과는 표Ⅳ-5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매개효

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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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1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

능감을 약 43.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37),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

였다(F=322.732,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661,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약 1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142),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F=68.458, p<.001).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어(β=.376 p<.001), 부모의 양육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3단계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매

개변수인 양육효능감이 종속변수인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

단계 변인 B SE β t(p)
 

(△ )
F(p)

1
양육스트레스

→ 양육효능감
-.777 .043 -.661 -17.965***

.437

(.436)
322.732***

2
양육스트레스

→ 과대허용적 반응형
.409 .049 .376 8.274***

.142

(.140)
68.458***

3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 과대허용적 반응형

.273 .054 .278 5.032*** .180

(.176)
45.478***

-.242 .055 -.262 -4.411***

공차= .563 / VIF 지수= 1.778

Sobel’s test Z = 4.55***

표Ⅳ-5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N=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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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과대허용적 반응

형의 훈육방식을 약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80.), 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였다(F=45.478, p<.001). 그리고 공차는 0.1이상, VIF는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양육효능

감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양육효능감이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β=-.262, p<.001), 양육스트레스

가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므로(β=.278 p<.001)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타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4.55로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과대허용적 반응

형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그림 Ⅳ-3 양육스트레스가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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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필자가 아동학대 상담원으로서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

으로 양육스트레스가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에까지 이르

게 하는 사례를 다수 접하면서, 상담의 과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고 본 연구에

서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파

악하고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

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양육스트레스는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부(-) 적 상관이 있었

으며,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과는 정(+) 적 상관

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을 훈육할 때, 합

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의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음을 의미한다.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감정적이

고 과대허용적인 반응을 이끄는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취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부정적인 훈육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하나, 2018; 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장영애, 박정희, 2009; 장인숙, 2001; 최윤영, 2002; 홍윤정, 2022; Min &

Moon, 2013; Wacharasin, 2001)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 51 -

는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김영

미, 김정미, 2017; 김은영, 2005; 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정신자, 2020; 조경

희, 도미향, 2016; Cutrona & Troutman 1986; Gross 등, 1994; Levy-Shiff 등,

1998; Scheel & Rieckman, 1998) 결과와 일치한다.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양육효능감과 합리적 반응형 훈

육방식은 정(+)적 상관을, 양육효능감과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

방식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온정적인 부모-자

녀 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발달에 맞게 행동 기준을 설정하여 유아를 존중하는

방법을 취하는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양육효능감

이 낮을수록 유아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체벌과 강압적인 형태로

훈육하는 감정적 반응형과, 부모의 권위가 없어 유아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는 형태로 훈육하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선택하

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이 더욱 강압

적이고 통제적인 훈육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김은영, 2005; 안지영,

2001; 양옥승, 이정란, 2003)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즉, 양육효능감이 부모가 자녀

를 훈육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의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 절차를 따랐고, 양육효능

감의 매개효과의 유의미함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훈육방

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

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

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완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 과대허용적 반응형 각각의 훈육방식을 부분매개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매개로써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는데,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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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

(김은영, 2005; 신숙재, 정문자, 1998; 안지영, 2001; 정신자, 2020)가 이를 지지한

다.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는 것은,

부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더라도,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면 합리적반응

형 훈육방식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트

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지기반을 갖추고 부모가 스

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유능감과 안정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부모가 아동

을 가르칠 때 아동을 존중하며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스스로 옳은 길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관계

를 부분매개 한다는 것은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소 강압적이고 체벌적인 감정적 반응형 훈육방식과

권위를 상실하고 유아의 문제행동을 묵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양육스트레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부정

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도록 만들지만, 양육효능감을 높여준다면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선택을 낮춰준다는 것

이다. 이는 부모에게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부모 스스로가 양육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감정적·과대허용적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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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을 전체적인 결론으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

계가 있는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간의 상관을 살

펴 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은 상관관계

가 있을 것이다’ 는 검증되었다.

연구문제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

감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

개효과 검증을 위해 훈육방식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반응형, 감정적 반응형, 과대허

용적 반응형으로 구분하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첫 번째로 부모

의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와 합리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을 완전 매

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

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양육스트

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효능감에 의해

부분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가설 2.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와 훈육방식과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변인 간의 관계만을 밝힌 연구에서 한 단계 발

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를 존중하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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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훈육방식을 유아기 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양육효능감의 역

할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훈육방식의 하위요인별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양육스트레스가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

능감의 완전 매개효과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

는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이나, 부모 자녀 간의 적절하지 못한 상호작용 및 부모

자신의 특성에서 비롯된 양육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부모라면 양육스트레스와 상관없이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을 사용하게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

태도를 보이며, 더 나아가 유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하므로 부모의 양육효능

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

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효능감의 부분 매개효과는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춰 감정적 반응형과 과대허용적 훈육방식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가 감정적·과대허용적 반응형의 훈육방식처럼 부정적

이고 비합리적인 훈육방식의 사용을 낮추고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데에는 양육효능감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사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

로그램이 병행되어 운영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합리적 반응형 훈육방식의 선택

을 높이는 것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정 내 아동학

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체벌 금지 및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강조하는 사회 분

위기 속에서 유아기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부모가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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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양육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양육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및 상담의 방

향성을 어디에 두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 보여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

해 꾸준한 상담 및 교육의 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모든 부모가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밝힌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역

할은 아동학대행위자 상담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부모교육 및 상담현장에서 부모

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선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긍정적인 훈육방식을 이끌기 위한

부모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운영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과 병

행하여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척도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이며, 어린이집

교사의 협조를 얻어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설문지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설문 대

상자들은 방어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후

속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평가 외에 면담 및 행동 관찰 등 자료수집의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자기 보고식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기초하였으므로 심층 상담과 관찰을 통한 질적

연구로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 양육효능감

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에 후속 연구에서도 부모의 훈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

해 긍정적인 양육문화 확산을 위한 양육 기술 교육 및 상담에 필요한 좀 더 포

괄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와 훈육방식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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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이론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과 가

정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훈육방식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실제로 적용된다면 본 연구의 효과를 실제적

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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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hood Parents on Discipline ma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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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eong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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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Sung Bong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discipline method of parents raising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living in Jeju Island. The research

questions se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Is there a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s, and parenting efficacy in parents of children in early

childhood?

Research question 2. Is there a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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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ress and discipline methods in

infancy?

For this study, 417 parents raising infant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who are enrolled in a daycare center in Jeju Island were selected as a

cluster sample,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directly

distributing and collecting questionnaires.

As a measuring tool used in this study, the parenting stress of parents is

the reduced parental stress scale (PSI-SF) presented by Abidin (1995)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reduced parental stress scale (PSI-SF) standardized

by Kyungmi Jeong, Kyungsook Lee, Jina Park, and Hyejin Kim (2008). A

type checking tool (K-PSI-SF) was used. As for the discipline method, the

discipline type scale developed and validated by Choi Yoon-hee (2020) was

used. Parenting efficacy was measured using the Korean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K-PSOC) developed by 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and adapted and validated by Jungmi Kim, Lim Hee-sun, and Heo Sung-ho

(2014).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18.0.

The main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and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with children in infanc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

Second, in the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iscipline metho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was confirmed by dividing it into rational

response type,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which are sub-factors of parenting. As a result, parenting efficacy completely

mediates the discipline metho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rational response type, and partially 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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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stress,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parents with high

parenting efficacy, even if they have parenting stress, choose a rational

response type discipline method, and can act as a factor in lowering the use

of emotional response type and over-acceptable response type discipline

method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spreading a positive parenting culture and preventing child

abuse in our society by providing necessary data to set the direction of

parental education and counseling to help parents control parenting stress on

their own, pursue positive and reasonable discipline.

Key words: early childhood parents, parenting stress, discipline method,

parent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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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 설문지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바람직한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작성
된 것입니다. 모든 문항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에 가
까운 내용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주대학교 특수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지도교수: 김성봉
연 구 자: 최정윤

❏ 귀하 및 설문지를 가지고 온 자녀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

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면 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부)  ② 여(모)

 

2. 설문을 하시는 부모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5세 이하 ② 26-30세 ③ 31-35세 ④ 36-40세 ⑤ 41세이상

3. 현재 총 자녀의 수는 몇 명입니까?

  ① 1명 ② 2명 ③ 3명 이상

4.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본 설문지를 가지고 온 해당 자녀의 성별)

  ① 남아 ② 여아

5. 자녀의 연령은?
  ① 만2세(4세) ② 만3세(5세) ③ 만4세(6세) ④ 만5세(7세)

6. 현재 귀댁은 맞벌이 가정이십니까?

  ① 맞벌이(예) ② 외벌이(아니오)

7. 요즘 가정의 총 수입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① 300만원이하 ② 301~400만원 ③ 401~500만원 ④ 50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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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가 평소에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가 자녀에게 지난 

한 달 동안 각각의 문항에서 나타내는 방식대로 행동했는지 생각하며 해당 칸에‘✔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
지

않다

별로
그렇
지

않다

그런
편이
다

항상
그렇
다

1 아이의 고쳐야 할 행동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한다 ➀ ➁ ➂ ➃

2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에 대해 아이에게 설명한다 ➀ ➁ ➂ ➃

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며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 ➀ ➁ ➂ ➃

4 아이에게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➀ ➁ ➂ ➃

5 아이에게 ‘저리가, 귀찮아’라는 말을 한다 ➀ ➁ ➂ ➃

6 아이에게 상처주기 싫어서 잘못된 행동도 그냥 넘어간다 ➀ ➁ ➂ ➃

7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결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➀ ➁ ➂ ➃

8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라고 겁을 준다 ➀ ➁ ➂ ➃

9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 엉덩이, 팔 등을 때린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10 아이가 화를 내거나 징징거리면 그냥 져주게 된다 ➀ ➁ ➂ ➃

11 아이의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에게 이야기한다 ➀ ➁ ➂ ➃

12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➀ ➁ ➂ ➃

13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아이를 더 혼내게 된다 ➀ ➁ ➂ ➃

14 아이에게 화가 나서 바보같이, 멍청이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15 말로 타일러도 안되면 그냥 내버려둔다 ➀ ➁ ➂ ➃

16 아이에게 ‘너 때문에...’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17 아이가 떼를 쓰면 그냥 넘어간다 ➀ ➁ ➂ 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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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8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의도를 보려고 노력한다 ➀ ➁ ➂ ➃

19 아이가 어른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넘어간다 ➀ ➁ ➂ ➃

20
아이에게 ‘안돼’라고 말해도 듣지 않으면 잔소리하기 싫어서 못본 척 그

냥 넘어간다
➀ ➁ ➂ ➃

21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➀ ➁ ➂ ➃

22
아이를 훈육하다가 화가 나서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린 적이 있다
➀ ➁ ➂ ➃

23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떼를 쓰면 민망해서라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 ➀ ➁ ➂ ➃

24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실제로 하지도 못할 일을 하겠다고 아이

에게 겁을 준다
➀ ➁ ➂ ➃

25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➀ ➁ ➂ ➃

26 아이에게 혼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➀ ➁ ➂ ➃

27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른다 ➀ ➁ ➂ ➃

❏ 귀하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를 가져온 자녀를 염두

해 두고 문항을 읽어가면서 부모님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곳에‘✔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끔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없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2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4
이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나는 새롭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➀ ➁ ➂ ➃ ➄

5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6 최근에 내가 구입한 옷 때문에 기분이 찜찜하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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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 내 생활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꽤 있다 ➀ ➁ ➂ ➃ ➄

8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배우자(또는 자녀를 

돌봐주는 가족)와 의 관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혼자이고 친구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➀ ➁ ➂ ➃ ➄

10 모임에 갈 때 나는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1 나는 예전만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➀ ➁ ➂ ➃ ➄

12 나는 예전만큼 어떤 일들을 즐기지 못한다 ➀ ➁ ➂ ➃ ➄

13 우리 아이는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4
대부분의 경우,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15 우리 아이는 내가 바라는 것 만큼 나를 보고 잘 웃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6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노력

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17
우리 아이는 놀 때 보통 소리 내어 웃거나 즐겁게 웃지 

않는다
➀ ➁ ➂ ➃ ➄

18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배우는 속도

가 느린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19
우리 아이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보다 잘 웃지 않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20
우리 아이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일을 잘 해내

지 못한다
➀ ➁ ➂ ➃ ➄

21
우리 아이는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한다
➀ ➁ ➂ ➃ ➄

22 나는 내 자신이 정말 좋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23
나는 아이에 대해 좀 더 친밀하고 따뜻한 감정을 갖

고 싶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➀ ➁ ➂ ➃ ➄

24 때때로 우리 아이는 나를 귀찮게 하려고 일을 저지른다 ➀ ➁ ➂ ➃ ➄

25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자주 울거나 보채고 까다롭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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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6 우리 아이는 대체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다 ➀ ➁ ➂ ➃ ➄

27
우리 아이는 매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쉽게 화를 내는 것 

같다
➀ ➁ ➂ ➃ ➄

28 우리 아이는 가끔 나를 무척 속상하게 한다 ➀ ➁ ➂ ➃ ➄

29
우리 아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매우 강하게 반

발(반응)한다
➀ ➁ ➂ ➃ ➄

30 우리 아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상한다 ➀ ➁ ➂ ➃ ➄

31
우리 아이에게 규칙적인 취침 및 식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예상 외로 힘들다
➀ ➁ ➂ ➃ ➄

32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는 중지시킬 때 생각

보다 매우 수월하다
➀ ➁ ➂ ➃ ➄

33

아이가 당신을 괴롭히는 일들(예를 들면, 게으르다. 말을 들

으려 하지 않는다. 과잉 활동적이다. 잘 운다. 방해한다. 싸

운다. 소리지른다. 등)이 몇 가지 있는지 잘 세어보십시오. 

그 수를 골라 표시하십시오.

① 1-3개 ② 4-5개 ③ 6-7개 ④ 8-9개 ⑤ 10개 이상

➀ ➁ ➂ ➃ ➄

34 우리 아이는 나를 몹시 괴롭히는 일들을 한다 ➀ ➁ ➂ ➃ ➄

35
우리 아이는 생각과는 달리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➀ ➁ ➂ ➃ ➄

36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➀ ➁ ➂ ➃ ➄

❏ 귀하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는 생각이나 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

번

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➀ ➁ ➂ ➃ ➄

2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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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겠지만 부

모로서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다
➀ ➁ ➂ ➃ ➄

5
내가 아이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려 해도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따라오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
➀ ➁ ➂ ➃ ➄

6 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다 ➀ ➁ ➂ ➃ ➄

7
부모로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볼 때, 나는 부모역할이 매우 

익숙해졌다
➀ ➁ ➂ ➃ ➄

8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9
나는 때때로 부모로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➀ ➁ ➂ ➃ ➄

10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다 ➀ ➁ ➂ ➃ ➄

11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➀ ➁ ➂ ➃ ➄

12 나의 재능과 흥미는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➀ ➁ ➂ ➃ ➄

13 나는 매일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➀ ➁ ➂ ➃ ➄

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➀ ➁ ➂ ➃ ➄

15 부모로서의 나의 역할은 나를 긴장하고 불안하게 만든다 ➀ ➁ ➂ ➃ ➄

-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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